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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하나의 테마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ㆍ문화적 트렌드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가령 살롱을 통해서 예술가와 
철학자에게 대대적인 후원이 일어났고, 결국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카페는 살롱 이후의 예술적 
혁명의 산실이 됐습니다. 카페는 예술가들에게 사랑과 이별과 
같은 삶의 애환은 물론 예술과 철학의 담론이 활기차게 진화하던 
멋진 곳이었구요. 여행은 먼 곳을 동경하는 낭만적 감수성의 
기질을 가진 예술가들과 관련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최적의 
여행지는 어디였는지, 그들이 여행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물은 또 어떨까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은 
그저 그런 꽃이 아니라, 가장 깐깐하고 세심한 비유가 녹아 있는 
흥미로운 하나의 텍스트, 그것도 종교적 텍스트랍니다. 아동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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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려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려 17세기가 돼서야 어린아이가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니, 
그 이전까지 어린이가 어떤 존재였는지 가늠하게 되지요. 패션을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의 옷은 그저 나체를 보완하는 정도였다면 
로코코 시대에 와서 패션은 옷의 기능을 넘어선 일종의 언어, 
그것도 사랑의 담론이 된다는 것을 미술작품을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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